
못하거나 신앙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여 잠시 교회

를 떠난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

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과 인내의 태도로 그들을 기다려주

어야 하며,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있

도록 이끌어야 합니다. 아울러 조부모 역시 자신이 선물

로 받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선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. 자

손들이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, 

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

어주십시오. 신앙을 전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. 

셋째, 가정은 ‘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’입니

다.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“근본적으

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

는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기

에 자기 가정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

고 자신의 가정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

쁨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

주십시오. 

사제 여러분, 사목활동 안에서 선교를 위한 노력에 힘을 

기울입시다. 사제 자신의 재능, 시간, 그리고 가진 바를 선

교를 위하여 더 활용하도록 합시다. 특히 오늘날 다양하고

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의 기초이

며 못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 가정에 더 깊은 관심

을 기울이고 돌보아주며,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느끼며 살

아가도록 구체적인 사목활동을 펼쳐주십시오.

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, 여러분의 고유한 신분 안에서 

선교에 충실 합시다. 여러분이 보여주는 청빈과 정결과 순

명의 삶은 참된 선교의 힘이기에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

동체 밖의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가져가는 일이 

될 것입니다. 

신자 여러분, 가정생활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로

운 사랑을 기억하며 학교, 직장, 각종 모임 등 자신의 삶의 

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. 이것

이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가

정과 교회, 그리고 세상 안에서 ‘그리스도인 답게’ 살아가

는 모습입니다. 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

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

하고 있음을 알고 아파하고 있습니다. 그 어려움과 고통 

속에 갇혀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

오. 여러분의 가정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

의 사랑 안에 튼튼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의 가정은 

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며 전하는 선교

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. 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

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(마르 16,15)는 주님의 말씀이 

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풍성히 

열매 맺기를 바랍니다. 

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증언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, 

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. 성가정을 이루신 성모 마리아

와 성 요셉, 저희 가정도 ‘작은 가정 교회’가 되도록 빌어주

소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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